
n - k : 소단원 제목

이제 <Theme> 과 <문항 & 자료 간단하게 살펴보기> 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

○ 수록 문항

- 어떤 문항이 실려있는지 적어두었습니다.

○ 문항 & 자료 간단하게 살펴보기

- 어떤 문항 / 자료가 실려있는지 적어두었습니다.

999's Comment

각 소단원별 특징을 제시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.

<Theme> 과 <문항 & 자료 간단하게 살펴보기> 를 통해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자
하였는지 제시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

Theme 7 : 퇴적 지형과 퇴적 입자의 풍화

#2022 수특 p48 2번

#2022 수특 정답과 해설 p14 (수특 p48 2번)



999's Comment
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.

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문항 곳곳에 흩어진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
고려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.

선지를 읽어보시면 ㄱ 선지, ㄴ 선지, ㄷ 선지 모두 풍화와 관련된 내용을
물어봄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‘풍화’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 풀이를
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먼저 퇴적 지형이라는 정보를 고려해 봅시다.
선상지는 육상 환경이고, 해빈은 연안 환경입니다.
이는 선상지가 해빈보다 강의 상류 쪽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
강물의 흐름은 상류 -> 하류 방향이니 강의 상류 쪽에 존재하던 입자들은
강의 하류 쪽으로 이동할수록 풍화된 기간이 길어지고, 더욱 풍화되었다
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즉, 입자가 풍화된 정도는 평균적으로 선상지에서가 해빈에서보다 클 것으로
추론할 수 있습니다.

이제 퇴적물의 특징이라는 정보를 고려해 봅시다.
선상지의 퇴적물은 A 광물과 B 광물로 구성되어 있지만,
해빈의 퇴적물은 거의 대부분 A 광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.
바로 위의 문단에서 예상한 내용과 함께 해빈에서 광물의 존재 여부는
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보면,
광물의 종류에 따라 풍화에 대한 내성이 다를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.
(ㄷ 선지를 보시고 역으로 힌트를 얻어내셔도 좋습니다.)

퇴적물의 모습과 함께 주어진 축척도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.
축척을 살펴보시면, (가)에서의 축척과 (나)에서의 축척 사이즈가 다릅니다.
따라서 그림상 입자들의 크기는 (가)보다 (나)에서 더 커보이지만,
실제 입자들의 크기는 (나)보다 (가)에서 더 큰 것입니다.
또한 선상지의 퇴적물들은 전반적으로 모서리가 뾰족뾰족합니다.
반면 해빈의 퇴적물들은 전반적으로 모서리가 둥급니다.
이들 역시 해빈의 퇴적물들이 선상지의 퇴적물보다 더욱 오랜 시간 동안
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.

마지막으로 (단, ~ ) 조건을 읽어보시면,
지금까지의 모든 추론들이 정당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.
(가)와 (나)는 동일한 화성암에서 기원하였으므로,
다른 변수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풍화된 기간만을 고려하여 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.

뒷장에서 선지를 보겠습니다.



ㄱ 선지와 ㄷ 선지는 자료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풀렸으니,
ㄴ 선지만 보겠습니다.

갑자기 뜬금없이 ‘사암’이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.
ㄴ 선지가 틀리다면 분명 ‘사암’이라는 워딩이 문제일 것이므로,
쇄설성 퇴적암 중 ‘사암’과 ‘not 사암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

퇴적암을 구분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퇴적물의 기원이고,
쇄설성 퇴적암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요 퇴적물의 종류(크기)입니다.
주요 퇴적물의 종류는 퇴적 입자의 크기에 의해 구분되었습니다.
따라서, ㄴ 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퇴적물 (가)와 (나)를 구성하는 퇴적 입자의
크기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.

사암의 주요 퇴적물은 모래이고, 모래의 크기는 1/16 mm ~ 2 mm 입니다.
(가)와 (나)에 제시된 축척을 통해 퇴적 입자의 크기를 대강 고려해 보면,
퇴적물 (가)와 (나)는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따라서 ㄴ 선지는 옳습니다.

주요 퇴적물의 종류에 따른 퇴적암 구분표는 <문항 & 자료 간단하게 살펴보기>에
실어두었으니 필요에 따라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(모래의 크기 : 1/16 mm ~ 2 mm 정도는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)

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!



문항 & 자료 간단하게 살펴보기

#2022 수특 p27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

999's Comment
암석 용융 곡선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.

먼저 물이 포함된 두 물질 용융 곡선은 용융되는 물질의 종류가 다름을
아셔야 합니다.
각각 화강암과 맨틀인데, 어디에서 / 어떤 물질이 용융되느냐에 따라
생성되는 마그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.

C -> C' 과정은 연약권의 맨틀 물질이 용융되는 과정입니다.
베니오프대에서 물은 (섭입하는) 해양 지각에서 빠져나와 (섭입당하는) 연약권에
공급됩니다. 그러면 (섭입당하는) 연약권의 용융 온도가 낮아져
(연약권의) 맨틀 물질이 용융됩니다.
따라서 C -> C' 과정으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됩니다.

A -> A' 과정은 대륙 지각의 화강암이 용융되는 과정입니다.
대륙 지각이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
상승한 베니오프대에서 생성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여
대륙 지각의 하부를 가열하면 대륙 지각의 화강암이 용융됩니다.
따라서 A -> A' 과정으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됩니다.

어디에서 어떤 물질이 용융되는지 꼭 구분하여 알아둡시다!


